
- 1 -

정부업무보고 - 국민안전, 재난․재해 대응
- 2018.01.23.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오늘 업무보고의 주제는 ‘국민 안전’입니다.

오전의 주제는 각종 재난과 재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재난·

재해 대응’이고, 오후의 주제는 식품 의약품 화학제품 미세먼지 등으로

부터 국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의 ‘국민 건강 확보’입니다.

안전과 안심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지켜드리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사회가안전하다고생각하시는국민은 100명가운데 13명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해치는 일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듯이 지난해에도 우리는 그때마다 반성하고 대책을

재점검했습니다. 그러나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흐름을 이

제는 끝내야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는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를 몇 년 안에 절반으로 줄이자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확정했습니다. 어제는 당정회의에서도

그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논의하게 되는 안전,

안심의 핵심이겠습니다만, 3대 프로젝트가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오전 주제에 관련되는 기초적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도와 정책이 현실에 맞게 정비돼 있는지 살펴야합니다.

이것을 살피려면 정부와 지자체와 재난재해 담당자들이 현장의 실상

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제도와 정책이

나옵니다.

둘째, 그 정책에 맞게 시설, 장비, 도구와 같은 하드웨어와 의사결정

과 연락체계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완비돼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이에 관한, 특히 하드웨어에 관한 지역별 편차를 줄여야 합니다.

이번 제천화재에서 우리는 지역별 편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뼈아프게 확인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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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의사결정과 연락의 체계에서 일하는 정부와 지자체, 재난 재해

담당기관의 종사자들이 판단과 행동의 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하

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선의 초동대응이 늘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유사시 행동요령을 익히게 해야 합니다.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부터 유사시 행동요령을 체득하게 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와 관리자 모두의 의식과 행동이

변해야 합니다.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유인과 제재를 제도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컨대 건축물 내진시설을 보강하면 화재보험료를 할인하거나 용적률을

완화해 드리는 혜택 방안 또는 고의나 중과실로 사고를 내면 원인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함직 합니다.

안전과 안심을 과학기술로 확보하는 방안도 확산할 시기가 됐습니다.

IT 등을 도입하는 안전산업을 차제에 진흥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위한 지혜롭고 현실성 높은 방안이 오늘 토론회

에서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